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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內經의 몇몇 句들에 대한 對句法적 昭究(2)

金仁洛

1. 績論‘
r黃帝內寶素問」「平A氣象꿇篇」파 「 ::k樓합藏論篇」에서 對句法的으로 問題示되는 

句範 넷올 選擇하여 활句法에 充賣하게 校正하고, 많存의 解析에서 遭賞한 것올 
고르거나 解析올 새로이 하였다. 

2‘ 뽑究훨象. 
1. A一呼顧再動, 一吸顧亦再動, 呼吸定息, 眼굿i動, 聞以太息. 삶日/f A. (平A

氣훌論篇) 
2. 長夏몹微軟꿇日平, 뽑少꿇多B牌病, 但代無뽑日死, 軟앓有.OB쪽病, 앓甚B 

今病, 藏륨傳於牌, 牌藏Jl1L肉之氣. (平A氣훌훌뚫篇) 
3. 錫堅, 如島之鷹, 如鳥之距, 如屋之編, 如水之流. ( 平A흉훌論篇) 
4. 其來如水之流者, 此謂太過, 病在外.
其來如鳥之빵者, 此謂不及, 病在中. (초樓훨훌훌훌율篇) 

3. 本꿇 
1. A-呼廠再動, -吸眼亦再動, 呼吸定息, 없룰-n動, 聞以太息, 命B1l'-A.
이 句斷에 대하여 歷代 注釋家들의 意見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服

죠動까지와 間以太息올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呼吸定息은 숨 
올 내쉴 때 顧이 두 차례 뛰고, 들이쉴 때 역시 두 차해률 뛰며 숨쉬기률 멈춘 사 
이에 服이 한 차례 뛰므로, 철국 廣은 다섯 차혜 뛰게 된다고 본다. 聞以太息은 
마치 間달이 있듯이 숨쉬는 것도 가끔씩 크게 숨올 쉬고, 眼도 한 두 차례 더 뛰 
게 되어 결국 여섯 차례나 일곱 차례를 휠다고 본다. ll 
다른 하나는 呼吸定息까지와 顧죠動, 聞以太息올 내용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번 숨올 내쉬고 들이쉬는 것으로서 한 번 숨쉬는 것으로 하여, 顧온 
네 차혜 뛰고 가끔씩온 聞달과 같이 크게 숨올 쉬어,眼은 다섯 차혜를 띈다고 본 
다. 2) 

이러한 註釋이 파연 寶際와 맞는가? 
우션 賣事求是의 精神올 살려서 나 자신이 숨쉬고 眼뛰는 것올 유섬히 살펴보았 

1 )王永; 賣帝內홈素問, 훌北, 훌扁버版社, 1973. 
張隱鷹, 馬玄훌; 張馬合註홈帝內홈, 훌北, 大聯園뭘버版함t. 1976. 
高世햄; 素間直備, 北京, 科훌技衛文빼$버짧힘t. 1982. 
張景톱;類홈. 
王흉; 賣帝內훌素間今흡, 成輔톰t.1983. 
뚫활쫓;張登本; 內離典, ~t京, A民衛生出版社

2) 郭짧春編著; 賣帝內醒素問俊注語譯, 天律, 天律科훌技術버版M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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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렇지는 아니하다. 어디에 잘못이 었는가? 
r太素』어1셔는 r15 .R.-f"옳」에 이 부분이 나오지만 呼吸定息, 顧죠動이란 말이 아 

예 없다. 
『靈樞』 r五十營」에서는 呼吸과 顧훌 그리고 氣가 가는 거리를 판련지어셔 “故A

一呼服再動, 氣行三#, 一吸顧亦再動, 氣行三#, 呼吸定息, 氣行六냥, 十息, 氣行
六R”이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한번 숨올 내쉴 때 睡온 두 차혜 뛰고 氣는 3 
τt올 간다. 들이쉴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폐 呼吸定息올 숨율 내쉬고 들이쉰 뒤 
부터 다시 대쉬기까지 숨쉬기률 멈추는 것으로 본다면 “氣는 6냥율 간다”라는 말 
은 숨쉬기률 멈춘 사이에 옳가 6-t"올 간다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廳온 
숨올 내쉬는 것에서 부터 들이마시고셔 멈추었다가 다시 내쉬기까지에 12-t"융 가 
게 왼다. 睡 뛰는 회수로 본다면 대쉬고 들이쉴 때까지에 4차혜 뛰고 숨율 멈춘 
사이에 4차혜 뛰어 결국 8차례 뛰는 것이 된다. 
이것은 眼이 다섯 차빼 면다는 것과는 서로 모순된다. 
그러므로 『太素」와 같이 呼吸定息, 眼죠動올 지휘야 한다. 아니면 呼吸定息온 그 
대로 두고 眼죠動만이라도 지워야 한다. 
그리고 ‘呼吸定息’은 ‘한차혜 숨율 내쉬고 들이쉬는 것으로셔 한 차혜 숨쉬는 
것으로 한다’라고 보아야 한다. 숨용 내쉴 때에 顧온 두 차혜 뛰고 활는 3-t율 가 
며 들이쉴 때에도 없훌온 두 차혜 뛰고 기는 3~올 가셔 결국 한차혜 숨쉴 때애 廣
온 4차혜 뛰고 氣는 6-4-율 간다. 
『內寶』에셔는 홈師가 건강합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顧이 뛰는 

것올 쩔 때에 요사이 우리률이 하듯이 시쩨률 들여다보고서 1 분에 몇 차혜 휘는 
가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자신이 숨쉬는 것올 표준으로 삼아서 환짜가 睡이 
몇 차혜 뛰는가률 보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앞 푼장에서 의사는 숨쉬기률 고르게 
하여서 환자의 顧볍올 살핀다라고 하였다. 그런떼도 숨쉬는 것이 일정하지 아니 
하고 때때로 한숨올 쉬는 것이 정상이고 이에 따라셔 顧뛰는 것도 달라진다면 그 
리고 이것이 정상이라면 숨쉬기률 고르게 하라는 발온 의미가 사라지고 정상쩍인 
眼박수도 애매혜진다. 3) 

대구법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충명할 수가 있다. 다옴에 이어지는 품장에셔는 
한번 숨올 내 쉬는 동안에 服이 한 차혜를 휘고 들이마시는 동안애도 廣이 한 차 
례률 뛰면 기운이 적온 것이고, 쩨 차례씩 변다면 溫病, 園,病, 算病이며, 너l 차혜 
이상씩 뛰면 죽는다고 하였다. 숨올 멈춘 사이에 顧이 면다거나 크게 숨올 쉰다는 
말은없다. 
결국 한번 숨쉬는 동안에 股이 네 차례률 뛰면 정상이고, 顧이 두 차혜률 휘면 

기운이 척온 것이며, 여섯 차혜 뛰면 옆病이나 凰病, *훔病이고, 여넓 차혜 이상이 
면 죽는다는 의미이다. 
이로서 본다면 정상인의 호홉수와 顧박수가 1 : 4인 것온 률림없다. 하지만 여 

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남는다. 

3)『內홈』에서 太息이 사용된 경우는 『훌樞』 r 口門」에서 찾을 수가 있으나 의미는 
한숨이나 탄식이어셔 病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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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숨쉬는 것과 眼 뛰는 것올 1분간의 기준으로 볼 때 호홉이 18 회라면 
願박온 이의 4 배인 72 회가 된다. 호홉융 느리게 한다면 顧박도 느려진다. 그리 
하여 1 분간에 호홉올 16 회한다면 眼박온 이의 4 배언 64 회률 하게된다. T內
輕」에서 호홉올 고르게 하라고 하지만 1 분간에 몇회를 호홉하는 것이 이상적인 
지가 명확치 않다. 
그리고 f靈樞』 r五十營」에서 호홉올 하루에 13,500 회한다고 하였다. 이룰 1 분 
간으로 환산한다변 호흡수는 9.375 회이고 睡박수는 이의 4배가 된다. 이것 역시 
설재와는 거리가 멀다. 

2. 長夏뽑微軟꿇日平, 뽑少앓多日牌病, {당代無뽑日死, 軟앓有石日쏟病, 옳월甚日 
今病, 藏률傳於牌, g뽕藏IDL肉之氣. 
이 구철올 살펴본다변 다섯 단계로 논의가 되고 있읍올 알 수 있다. 11:常願, 病

眼, 死眼, 그리고 다른 계절에 병들 顧과 지금 바로 병이 드는 服이다. 
그런패 앞뒤 문장올 살펴본다면 正常顧온 몹氣는 있고 賣藏服온 조금 드러나며, 
병든 眼은 몹혔는 조금이고 륨藏眼온 많이 드러나며, 死顧은 몹氣는 없고 ‘오로지 
률藏眼만 드러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구절에셔는 正常眼올 뽑혔가 있고 軟꿇합은 조금이라고 하였으므로 死顧에서 
뽑혔는 없고 軟앓함만 드러난다고 혜야한다. 그러한데도 死服에서 軟뚫하다고 하 
지 않고 代顧이라고 하였으니 代는 軟앓올 잘뭇 쓴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가 있 
다. 아니면 정반대로 正常顧에서 微代라고 해야할 것올 微軟꿇하다고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 
結論올 미리 말한다면 軟꿇파 代률 척철허 사용한 것이다. 代률 軟앓으로 하거 

나 軟꿇율 代로 혜서는 아니된다. 왜 그러한가? 
먼저 代와 軟꿇은 의미가 무엇이 다른가률 살펴보자. 
牌흘의 正합睡융 여기에서는 微數앓하다고 하였는데 이 편 뒤쪽에서는 “和柔相

離, 如짧훌훌地” 라고 하였다. 이 발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앞뒤 문장올 살펴보자. 
心의 正帶睡온 累累하다고 하고서 이률 사물에 비유하여 如珠連, 如꺼좁環Jt이라고 
하였다. 뼈의 正합眼온 厭厭섭섭하다고 하고서 如落據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賢
의 正常眼온 빼빼累累하다고 하고서 如句이라고 하였다. 4) 

이러하므로 牌의 正常眼온 和柔하며 이률 실물에 Hl유하면 相離와 같고 觸짧地 
와 갈다고 보아야하며 和柔와 相離사이에 如률 보충하여야 한다. 
相離률 張介훌은 ‘분명히 드러남’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和柔와 如相離 그리고 

如훌훌體地가 의미가 칼옴융 생각한다변 相離는 단찍으로 보아야 한다‘ 
홈홀훌훌地는 닭이 땅율 디딜 때에 발융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올 의미한다. 그러 
므로 牌의 正常睡은 和하고 柔하여 마치 단싹인 것처럼 그리고 닮이 조심스럽게 
땅융 딛는 것처럼 고르고 부드렵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러지 아니하고 챔짜고 험차다면 牌가 병든 것인데 이를 r內廳ι에셔는 닭 

4) 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맑의 正常服올 빼훌륭招招, 如揚長후末稍라고 하였는 
데 빼훌훌과 招招사이에 如자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러하여 맑의 正常服은 椰훌륭하고 
이를 사물에 비유하면 남을 부르려고 손칫하는 것과 같고 장대끝을 들 때의 느깜 
과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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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올 드는 것에 비유하여 “實而옳數, 如훌훌훌훌足”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牌의 正常眼올 표현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曺氣가 

있으면서 약간 軟꿇하다고 하였고 다른 하나는 和쫓하다고 하였다. 그러면 軟과 
꿇, 和와 柔는 다른 점이 무엇인가? 
弱睡이 『內廳」에서 사용된 청우로셔 曺氣가 있올 때의 顧융 들 수가 있다. 『素

問」「玉樓質藏꿇篇」에서는 뽑혔가 있을 빼의 顧융 꿇하고도 橋하다고 하였다. 꿇어 
란 험이 없는 것이어서 결코 좋온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훌륙한 것 자채로셔는 그 
다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기에 橋股이 같이 暴하기 때문에 좋온 의미가 살아난 
다. 牌의 正常股에서도 꿇활뿔만 아니라 軟하다는데 重짧이 었다. 그리고 柔載이 
라는 말이 있듯이 軟꿇은 柔와 의미가 通한다고 본다. 
和의 의미률 알기 위하여셔는 먼저 牌의 륨훌廳옵 살펴보자. 이 편에셔는 但代

無뿜라고 하였는데 「玉홉賣훌훌꿇賣」에셔는 꿇而추數추輝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牌
가 륨藏眼올 드러내면 軟한 느낌온 사라지나 옳한 느낌온 남는다. 그뽑만 아니라 
잠시는 빠르고 잠시는 느려서 廳이 뛰는 것이 고르지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和한 感은 사라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和란 廣이 뛰는 것이 고르다는 意味이다. 
그리고 이 구철에셔 꿇顧이 있으면셔 石嚴이 었으면 겨율에 가셔 뱅들고 石顧이 

甚하면 지금 바로 병든다라고 한 것도 문체가 된다. 
우선 이 구철올 내용올 살펴보면 이러하다. 牌흩의 기훈이 줄어률면 賢흘의 기 

운이 침입한다. 만일 계철이 져울철이 된다면 齊麻의 기훈이 최고로 왕생혜 지는 
때이므로 뽑廳은 보다 더 牌廳올 험차게 억누률 것이고 牌흘은 賢흘의 기운율 이 
기지 뭇하여 병들게 된다. 
만일 石顧이 섬하다면 이는 뽑뭘의 기운이 牌률 많이 억누른다는 충거이므로 비 

록 계절온 겨울이 아닐지라도 牌흩은 바로 병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표行으로 불 빼 木이 土률 웰하므로 뽑의 石顧이 아니라 뺨의 .효톨룰이어 

야 하고 져율이 아니라 홈이어야 할 것으로 쟁각할 수가 었다. 그렇지만 앞뒤 문 
장을 살펴본다변 五行의 相빼올 척용하는게 아념올 알 수가 었다. 
표行相웰으로 본다면 金이 木올 웰하는 것온 옳아도 木이 옳을 웰하지는 앓는 

다. 水가 火훌 억누르기는 혜도 火가 水률 억누르지는 않는다. 
그러한데도 맑과 師 그리고 心과 뽑올 서로 견쩨하는 것으로 보었다. 그리하여 

가올에 鉉服이 짐하면 師가 병돌고 져옳에 $행股이 짐하면 뽑이 병든다고 하였다. 
표行相웰으로 본다면 鼓眼온 용댐服이어야 하고 훌명股온 代飯이어야 한다. 
이률 혜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셔 표行에서 土가 木, 火, 金, 水와는 륙이한 첨 

이 있음에서 핫옳 수가 있다. 木, 火, 金, 水는 1년에 각각 72일찍융 차지한다. 
土만 때로는 72일올 차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18일씩 나뒤어져서 木, 火, 출, 水외 
72일 다음에서 18일씩 차지하기도 한다. 이 편에서는 土률 두번빼 방법으로 본 것 
이라 쟁각한다. 그리하여 木과 金이 서로률 견체하고 火와 水가 셔로률 견째한다 
고 본 것이다. 이는 周옳에서 水火不相射라고 하였고 龍虎相轉이라고 한 것과 通
한다. 
이러한 얘는 F素問」「宣明죠훌篇」에셔 찾올 수가 었다. 자세히 말하면 『王7.lc.JJ本

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行의 相웰올 사용하였으나,『太素』r14 四時顧該」에 
서는 牌眼올 없애고 1 년옳 4철로 나누어서 가올언떼도 봄眼올 얻거나, 져울인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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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륨臨올 얻으면 축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1素問ι 「호機賣藏論篇」에서는 牌廳은 독립된 眼이 없다고 하였다.다시 말 
하면 1牌가 정상얼 때는 眼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太過이거나 不及일 때에야 비로소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로서 본다면 牌의 正常眼올 載강롱하다거나 和柔하다고 한 것 
은 실째로는 아무런 특정이 없는 基本服으로도 붙 수가 있다. 

3. 銀堅, 如烏之鷹, 如鳥之距, 如屋之揮, 如水之流.
앞에서는 牌의 盧藏姬올 훌청하면셔도 잠시는 홈홈하게 뛰고 잠시는 느슨하게 띈 

다고 하였다. 이률 달리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 F太素」 「15 五廳顧꿇」에 
서는 銀堅이 堅짧로, 烏는 鳥로 되어었다. 그리고 如屋之揮와 如水之流는 순서 
가 바뀌어져있다. 
音題學的으로 본다면 銀와 盧 그리고 距가 題올 이루므로 .太素」가 옳다고 본 

다. 꿇而"F數/듀薦와 堅銀, 如鳥之盧, 如흉之距, 如水之流, 如屋之遍를 비교한다면 
꿇而추數은 銀堅, 如鳥之緣, 鳥之距와 같고 'F藏는 如水之流, 如屋之햄와 같다. 
이의 근거는 이러하다. 먼저 까마귀가 옳은가 새가 옳온가? 새라면 독수리같이 큰 
것언가? 아니면 참새와 같이 작은 것인가? 
앞에서 牌의 #흘藏眼온 꿇하기는 하여도 軟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러하므로 까마귀라면 지나치계 크고 협이 있어셔 약하다는 표현파는 거리가 

멸다. 
그리고 째라고 하더라도 참새와 같이 작은 새라야지만 약하다는 표현과 찰 어울 

련다. 
盧와 距는 動詞인가, 名調언가? 
이도 마찬가지로 옳하다는 의미률 담고 잠시는 빠르다는 의미도 담으려면 동사 

로셔 부리로 모이률 쪼는 듯하고 폴확폴짝 뛰는 것과 같다라고 보아야 한다. 아무 
리 작은 째일지라도 부리나 뒷발흡이 軟꿇하다는 의미는 어잭하다. 이러하므로 鳥
之盧, 鳥之距는 참새와 같이 작은 새가 부리로 쪼는 듯하고 폴확풀쩍 뛰는 듯하다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鷹는 명사률 동사로 활용한 것이다. 死眼에 옳흉Blf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같다고 본다. 
銀堅온 글자 자체로만 본다면 아주 힘차고 날카롭고 굳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꿇한 것이 기본으로서 참새와 같이 작은 새가 쪼고 뛰는 것이 그다지 힘찬 것은 
아니다. 
如水之流, 如屋之뿜는 銀堅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본다.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장마철에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올 의미하는게 아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방 
울씩 새는 것뿔이다. 그리고 鳥之距파 鳥之鷹가 같은 의미이듯이 水之流와 屋之홈 
도 의미가 같아야지 대구가 된다. 그러하므로 流는 播를 빌린 글자로 보아야 한 
다. 播는 처마에서 한방울씩 물이 떨어지는 것이다. 5) 작온 새가 모이를 쪼는 것 
이나 풀확폴쩍 뛰는 것은 채빠르지만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느리다. 앞의 것이 

5) 高紀武; 톨훌考文홉홈法與훌農, 후￥했훌-m. 좁悔人民버版社. 1987, 88쭉에서도 이와 
같은 의건이다. 張介寶은 水之流률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물이 흘러 가버려서 다 
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服도 한 번 뛰고서는 다시는 몰아오지 않는다 
고 보았다. 하지만 대구법으로 본다면 이러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없다. 의미를 생 
각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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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롭고 굳지만 뒤의 것온 반대이다. 
員藏顧은 아니지만 牌뚫의 기운이 줄어든 때에도 顧의 빠르기가 고르지 아니하 

게 된다. 『醫學入門」r內홉 調理牌뽑」에 의하변 眼이 醫하고도 쫓하며 험이 없고 
때때로 숨어서 나오지 아니하변 四君子題이나 훌쌓白끼t散올 사용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股이 나올 때 四君子屬이나 훌쌓白끼t散이 확실히 효과가 있옴율 본인은 

누누이 임상에셔 갱험한다. 
또 한가지 감별혜야 할 갱우는 r平A혔훌讀篇」에서 “少陽睡좋, /튜數/튜願, /튜短 

1=長”이라고 한 경우이다. 여기에셔 少陽이 의미하는 바는 뚫難의 홉홍地가 있다. 
다만 屬寒論의 小業胡樓證에 寒熱往來가 있고 顧狀도 鉉眼이면셔 잠시는 빠르고 
잠시는 느린 것융 불 수 있다. 그러하므로 少陽眼융 少陽病으로 볼 수도 었다. 간 
단하게 쟁각한다변 顧이 빠률 때는 漸陳代짧가 촉진되므로 熱이 나고 느릴 때는 
이와 반대가 된다. 본인이 임상한 바로는 鉉顧이고 빠르기가 고르지 않융 뿔만 아 
니라 眼이 뛰는 위치조차도 前後左右로 불안전하다. 옳없훌율 하고 있노라면 顧이 
뛰는 것이 2. 3, 4손가락의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홈페後左右로 달라지께 된 
다. 이는 小業胡屬뿔만 아니라 짧廣編이라던가 週흉散置애서도 차주 볼 수가 있 
다. 眼狀이 고르지 않듯이 쩨온도 감정도 혼란스렵다. 이와갈이 少陽病의 顧狀도 
고르지가 않지만 牌의 賣藏眼이나, 四君子揚, 훌뺨白]π散置의 것파 다른첨온 鉉
眼이어셔 힘이 었다는 첨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軟옳한 顧은 代股과는 외미가 다르다. 軟꿇은 牌의 正합廣으로 

서 꿇하면셔도 軟활뿔만 아니라 和柔와 같이 顧뛰는 것도 고르다. 하지만 代股은 
훨藏服으로서 험은 없고 빠르기는 고르지가 아니한 顧이다. 

4. 其來如水之流者, 此謂太過, 病在外.
其來如鳥之훌者, 此謂不及, 病在中.

r平A氣훌훌앓篇」에서는 流는 播률 빌린 글자이었고 鷹는 名詞률 動詞로 $흘用한 
것이었고 륨藏廳융 뭇하였다. 하지만 이 篇에서는 流와 鷹는 의미가 글차 그대로 
이며 g뽕$홉의 太過와 不及융 가리킨다. 
牌는 六혔중에서 훌훌과 판련된다. 그리하여 牌가 太過가 되면 훌이 많아쳐서 물 

이 되고 不及이 되면 훌훌혔 조차도 모자라서 마르게 된다. 이러하므로 太過일 빼는 
編氣가 물이 되어 흐르듯이 股도 큰물이 흐르는 것처럼 된다. 6) 

不及얼 때는 編氣가 마르듯이 眼도 가늘게 되어 마치 재의 부리끝이 뾰쪽한 것 
처럽 된다. 폼狀올 본다면 牌가 太過일 빼는 물이 되어 무거워지므로 활다리도 무 
거워 들 수가 없게 된다. 不及일 때는 九짧로 보낼 물기운조차 모자라게되어 九짧 
가 닫히게된다. 

4. 結꿇. 
1. 服五動, 間j파太息은 웹!I除해야 한다. 그리고 ‘呼吸定息’의 意味는 ‘ 
한번 숨올 내쉬고 들이쉬는 것으로써 한번 숨쉬는 것으로 한다’ 이다. 
2. 代는 軟弱과는 意味가 달라서 옳하면서도 잠시는 홈홈하게 뛰고 잠시는 느슨 

6) 朴一洪 李在英 養鎭春: 「譯注賣帝內풀훌素問 卷 一』 ,서올, 松띠버版훔t. 1981, 
193 쪽. 이 책의 실제 著者는 李在奭 先生이시 t:}. 先生은 옳律흉이므로 빼홉師의 
命흉로 버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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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뛰는 것올 가리킨다 
그리고 軟앓有bB쪽病은 죠行의 相웰올 適用하지 않고 木파 金 그리고 水와 火

가 서로를 筆制하고 水가 土를 奉制하는 方式올 藏用하였다. 
3. 짧堅, 如烏之鷹, 如鳥之距와 如屋之編, 如水之流가 대구이며 의미는 반대이 

다. 銀堅은 堅짧로 技lE해야하며 의미는 힘있는 것이 아니고 꿇하다는 것올 기본 
으로한다. 
如烏之緣, 如鳥之距는 사물에 비유한 것으로서 服이 잠시동안 춤홈히 혐올 의미 

한다. 如屋之編, 如水之流는 睡이 잠시동안 느슨하게 뛰는 것올 의미하는데 流는 
潤률 벌린 글자이다. 

4. 水之流는 隱이 많아서 물이 되어 흐르는 것처럼 牌眼도 크다는 의미이다. 鳥
之緣는 蘇이 척어서 호를 물이 없는 것처럼 眼도 새의 부리처럼 가늘다는 의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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